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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재 함께 모여 ‘새로운 미래’ 구상.

국가인재영입단과 청년선대위 영입인사 간담회 개최

○ 이재명 선대위, 국가인재영입단과 청년선대위 영입인사 공식 합동 간담회 열어

○ 선대위 청년들 모여 협력 프로젝트 구상, 국민 실생활에 도움 되는 프로젝트 추진 예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가인재영입단(백혜련 총괄단장)과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

거대책위원회 인사영입단(이동학 단장)이 3일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

년 인재들이 함께 모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선대위와 청년선대위에 영입된 인재들이 모여 개최한 첫 공

식 간담회로써, 각 위원회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두 조직이 선거기간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국가인재영입단 백혜련 총괄단장은 “자기 스스로가 겪고 있는 문제

를 당사자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힘과 호소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며, 말로만

이 아닌 행동으로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며 “오늘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모든 면에서 청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느꼈고, 민주당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동학 청년선대위 인사영입단장은 “역대급으로 청년이 호명되고 캐스팅 

보트라고 집중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가 합류하여 힘을 합쳐주기 위한 여러

분들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힘들었을텐데 앞으로 함께하게 되어 조금은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 같다”며 두 위원회 간 협력을 환영했다.

합동 간담회를 제안한 서난이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좋은 동료가 되어 

서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다같이 힘을 합쳐 이번 대선도 승리하고 우

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주도적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어 권지웅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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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원장도 “20대, 30대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정치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바

꿨으면 좋겠다”라며 “정치를 삶으로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며 함께 만들었으

면 한다”라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를 진행한 두 위원회는 향후 선거 기간 중 협업을 통해 청년과 국민

에게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활동해나갈 예정이다. (끝)

첨부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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